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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초중고 4월 13일부터 온라인 수업 개시(종
합)
기사입력 2020-03-31 18:22  최종수정 2020-04-01 09:22

지방은 단계적 등교…장쑤성 '마스크 쓰고 수업'

등교하는 장쑤성 학생[인민망 캡처 재발행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

들면서 휴업에 들어갔던 중국 초중고 학교들이 정상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1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베이징시 당국은 다음 달 13일부터 2020년도 1학기 수업을 개

시한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올해 1학기 수업을 시작한다"면서 "교과서와 e

북 등 교재를 나눠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베이징은 역외 유입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정식 개학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지방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들어서자 등교를 시작하거나 개학 계획을 발표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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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늘고 있다.

칭하이(靑海)와 구이저우(貴州), 신장(新疆), 윈난(雲南) 등 지역은 3월 중하순 고3과 중3 학급의 등

교를 허가했다.

장쑤(江蘇)와 산시(陝西)도 지난 30일 고3 등 일부 학년이 정식 개학했다.

지린(吉林), 하이난(海南) 등 중국 대부분 지역도 입시를 앞둔 수험생의 개학을 4월 초·중순에 계획

하는 등 학사 일정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현재 신규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지역은 다음 달부터 수험생을 시작으로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역외 유입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베이징, 상하이, 광둥(廣東)은 아직 정식

개학 일정은 잡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후이(王輝) 중국 교육부 고교학생사 사장은 이날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정식 개학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면서 "감염 상황이 기본적으로 안정돼야 하고, 학교의 기본적인 방

역 조치가 이뤄지고, 마지막으로 학생과 교사의 공공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왕 사장은 이어 "중국 대입 시험인 가오카오(高考)가 한 달 연기되면서 올해 2학기 개학도 9월 초·중

순으로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덩펑(王登峰) 체육위생예술교육사 사장은 구체적인 개학 일정과 관련해 "개학은 각 지역과 각 학

교의 감염 상황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며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

다.

등교 전 체온 측정하는 중국 학생들[인민망 캡처 재발행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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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에서 [구독 클릭]

▶[팩트체크] 'n번방·박사방' 성착취 사건 사실은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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